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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learning-related skills and the 
maternal involvement on academic abilities. The sample consisted of 310 children from 7 
child-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ll variables were measured 
by the teachers and the mothers of surveyed children. The instrument included the 
Korean Child Development Inventory(K-CDI) for 4 to 6-year olds and Preschool Learning 
Behavior Scale(McDermott et al 2000) and the questionnaire on mother's involvement 
about their children's education.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t-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using the SPSS Progra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gardless of the family income level, verbal comprehension and numerical abiliti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ir learning-related skills of young children. Second, the 
interaction effect of learning-related skills and the mothers' involvement on verbal 
comprehension of young children in the low-income families was observed. However, no 
interaction effect was seen in terms of learning-related skills and the maternal 
involvement on verbal comprehension and numerical abilities of young children in the 
high-income familie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learning-related skills 
and their mothers' involvement during the preschool period for the low-income family in 
improving the early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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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유아기는 이후의 삶을 위한 기초발판을 마련

하는 시기로 적절한 환경의 뒷받침을 필요로 한

다. 특히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발달

영역에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면서(Brooks-Gunn & Duncan 

1997; Neisser et al. 1996) 취약한 환경에 처한 유

아에 대한 관심이 제기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가정 경제의 어려움은 유아의 학

습능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저소득가정 유아의 경우, 일반가정 

유아에 비해 어휘의 양, 문장구조의 복잡성, 추상

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며(Edmiaston & Fitzgerald 

2003), 가정소득이 높은 유아일수록 수의 양과 

숫자 등의 수 개념 능력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

다(Okpala et al. 2001). 또한, 취학전 시기의 초기

학습능력은 미래의 학업성취 및 전반적인 학교에

서의 성공과 연관되어 있으며(김남희ㆍ황해익 2005; 

Hair et al. 2006), 유아기에 나타난 개인간 어휘력

과 수리력의 격차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커져 

역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Edmiaston & Fitzgerald 

2003).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초기학습능

력 발달이 중요한 유아기에 일반가정에 비해 저

소득가정 유아의 언어능력 및 수리력 등이 저조

한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의 소득수준이 반드시 유아의 초

기학습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

라는 연구들이 있다(Eloff et al. 2006; Fowler et 

al. 1997; Riorand 2002). 이들 연구에 의하면 저소

득가정의 환경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주

변환경으로부터 언어의 중재와 경험을 보충 받은 

유아는 언어능력 수준이 증가하였으며(Fowler et 

al. 1997), 저소득가정의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교

육에 바람직하게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중재한다

면 자녀의 인지 및 학업성취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Riorand 2002).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연구결과들을 모두 감안

할 때 저소득가정 유아의 저조한 초기학습능력이 

어떤 변수를 통하여 향상되는가의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가정과 

일반가정을 나누어 초기학습능력을 비교해보고 

각 소득집단별로 초기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개인적 요인과 가정환경적 요인을 찾아 

이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유아기 초기학습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서 지능이나 학습준비도 같은 인

지적 변인들을 상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변인들

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여러 측면의 제

한점이 거론된다. 먼저, 지능은 선천적이며 변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교육효과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학습준비도 검사

에 의하여 측정되는 학습준비도는 초등학교 학습

에 요구되는 교과지식적인 능력을 반영하기 때문

에 학교생활 적응을 위하여 학습할 준비가 갖추

어져 있는가 하는 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와는 달리 학습태도나 학습동

기 측면을 강조하는 학습과 관련된 기술

(learning-related skill)이 유아기 현재 또는 미래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보

고되면서(Fantuzzo et al. 2004; McClelland et al. 

2006), 학습관련 기술이 초기학습능력의 관련요

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곽아정과 

이기숙(2007)에 의하면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인 

자기조절 능력과 순응이 뛰어날수록 유아가 높은 

수준의 언어 및 수학능력을 나타냈으며, 안선희

와 권희경(2005)은 여럿이 함께하는 활동에 잘 

참여하는 협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과제수행 행

동이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문식성 발달이 우월하

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지시

에 따르고 집단내에서 적절히 행동하며 과제를 

완수하는 능력(박희숙 2008)등으로 정의내릴 수 

있는 유아의 학습관련 기술이 소득집단별로 초기

학습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초기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변인으로는 가정문해환경을 들 수 있다. 가정에

서 부모와의 문해관련 활동이 유아의 읽기능력

(손승희 2005), 어휘력(이강이 등 2008) 및 수학

적 능력(권석희 2002; 장영은 등 2008)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구에서

는 문해 관련 활동 같은 부모행동 뿐 아니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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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학교라는 두 제도 간 상호연계의 맥락 속에

서의 부모행동인 부모참여의 중요성을 이해하려

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론적 틀인 Epstein 

(1987; 김영희 2001에서 재인용)의 가정-학교 간 

영역중첩모델에 의하면 부모-학교 간 공유목표와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가 자녀교육에 참여할 때 

아동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

는데, 실제로 부모와 교사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고 교육의 중요성

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적 활동들이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취학전 시기 어

머니의 교육참여는 유아의 초기학습능력 발달을 

향상시킬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때, 어머니의 

교육참여는 가정에서 문해관련 활동과 유아교육 

기관에서 어머니와 교사간 상호작용 및 행동을 

말한다.

그런데 다수의 연구들은 저소득가정이 일반가

정에 비해 적절한 문해환경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반가정의 어머니들이 책읽기에

서 이야기나 그림과 같은 흥미있는 부분에 초점

을 맞춰 상호작용하며, 어려운 단어와 개념을 자

세히 설명하는 등 풍부한 문해환경을 제공하는 

반면에(김은심ㆍ김정희 2008; Edmiaston & Fitzgerald 

2003), 저소득가정은 상대적으로 평균 유아도서 

권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책읽기, 도서관 가기 

등 어머니들의 문해활동 수준이 대체로 낮다는 

것이다(김주아 2006).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가정문해환경이나 문해활동 내용에 차이가 있음

을 시사하는 동시에 어머니가 어떠한 문해환경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유아에게 미치는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실제로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어머니가 자녀와의 문해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문해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했던 가정의 유아는 높은 수준의 학습

능력을 나타냈다(Fowler et al. 1997; Riorand 2002).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가정 소득에 

따라 유아의 초기학습능력은 차이가 날 수 있으

며, 학습관련 기술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저소득가정 어머니의 교육참여가 

높은 경우 낮은 경우에 비해 그 영향력이 의미있

게 상승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유아의 초기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관련 

기술의 영향이 가정 소득별로 어머니 교육참여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아의 초기 학습능력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탐색

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학습관련기술 변인 또는 

가정문해환경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각각 밝힘으

로써 학습관련기술과 어머니의 교육참여의 관련

성과 이들의 상호작용이 초기학습능력에 주는 영

향을 알아본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이다. 따라서 단일 연구모형 안에서 학습관련 기

술정도와 어머니의 교육참여의 조화 적합성을 고

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초기학습능

력을 언어이해력 및 수리력으로 측정하여 가족소

득에 따라 비교해보고 각 소득집단별로 유아의 

학습관련 기술과 초기학습능력이 관련이 있는 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들 관계에서 어머니

의 교육참여가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실

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

해 취학전 시기 초기학습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들을 보다 심층적인 결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최

저생계비 200%까지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고 2009년 

정부에서 제시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33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평균 소득 265만원 이하 가정

을 저소득 가정으로 정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저소득가정과 일반가정 유아의 

초기학습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저소득가정/일반가정 유아의 학

습관련 기술은 초기학습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가?

<연구문제 3> 저소득가정/일반가정 유아의 초

기학습능력에 미치는 학습관련 기술의 영향은 어

머니의 교육참여에 의해 조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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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의 보육시

설 7곳에 다니는 만 4세-6세 유아 310명과 그들

의 어머니 310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만 4세

-6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

기가 언어 및 수리능력의 발달이 활발히 일어나

는 시기이며, 이들 영역의 발달이 이후 학업성취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Hair et al. 2006). 대

상 유아 중 월평균 소득 265만원 이하 가정 유아 

170명(54.8%)을 저소득가정유아로 분류하였고, 

그 외 140명(45.2%)은 일반가정 유아들이었다. 

대상 유아의 지역적 특성을 보육시설 소재지

로 살펴보면 서울 36명으로 11.6%, 경기도 이천 

39명으로 12.6%, 안성 235명으로 75.8%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유아 310명의 연령은 49개월-79개

월로 평균 64.9개월이었으며 남아 166명(53.5%), 

여아 144명(46.5%)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어머

니의 인구학적 특성에 의하면 어머니의 연령은 

평균 36.0세이며, 학력은 고졸이 50.3%로 과반수

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전문대졸 24.3%, 대졸 

및 대학원졸 24.0% 순이다. 

2.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1) 유아의 초기 학습능력

초기 학습능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K-CDI 

아동발달 검사(김정미ㆍ신희선 2006)의 사회성, 

자조행동, 표현언어, 언어이해, 글자 및 숫자 등 

하위척도 문항 중에서 언어이해력 및 수리력에 

관한 총16문항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평

정용 척도이나 자녀행동에 대한 부모의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염려와 현장에서 유아교사에 의

한 측정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아를 대

상으로 담임교사가 평가하였다. K-CDI 검사는 15

개월에서 6세의 유아발달 행동들에 대한 기술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아가 현재 행동을 하고 있는

지 예/아니오 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또한 K- 

CDI 검사는 하위척도의 문항별로 유아 75%이상

이 통과한 규준연령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토대

로 본 연구에서는 만 4세-6세 유아들에게 적합한 

문항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실행정도를 구체적으

로 파악하기 위하여 ‘잘못한다’ ‘비슷하게 한다’ 

‘잘한다’의 1점-3점까지 점수로 평가하였다.

언어이해력은 K-CDI 검사의 언어이해 영역 중

에서 1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계수

는 Cronbach α값 .82이다. 유아의 수리력은 숫자

에 관한 5문항을 선정하였으며,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값 .83이다. 

2) 유아의 학습관련 기술

학습관련 기술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reschool 

Learning Behavior Scale(McDermott et al. 2000)을 

박희숙(2008)이 수정 보완하여 만든 학습관련 기

술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내용타당

도, 구인타당도 및 공인타당도 검증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 교사평정용 척도이다. 전체 문항 

중 9개 문항을 선정하였는데, 유아가 교사의 지

시에 적절히 따르고 자립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적 

측면, 자기통제와 주위집중력 등의 인지적 측면 

그리고 과제를 끝까지 완성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적 측면의 기술을 포함한다. 4점 리커트 척

도이며, 신뢰도는 Cronbach α값이 .88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교육참여

가정문해활동에 관한 질문지(권석희 2002) 및 

학부모 교육참여 유형에 관한 질문지(김영희 2001)

를 참조하여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보육시설 교사

들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유아를 위한 

문해관련 활동 및 보육시설 모임 등 참여행동에 

관한 6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책읽기, 

끝말 잇기 등의 학습활동, 책방이나 도서관 방문

경험, 보육시설 교사와의 면담이나 행사 참여 등

을 얼마나 하였는지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교육에 참여정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값 .66이다.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조사의 자료는 비확률 표집인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서울 1곳, 경기도 소재 어린이집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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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을 본 연구자와 훈련된 대학생 2명이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유아용 질문지는 먼저 연구자가 담

당교사에게 검사절차를 설명한 후, 담당교사가 

유아를 한 명씩 면접하여 초기학습능력을 측정하

였는데, 각 문항의 예시를 표현한 그림카드를 제

시하면서 질문한 후 유아의 응답을 담당교사가 

기록하였다. 유아들에게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그리고 교사가 올

바르고 손쉽게 검사에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 보

조자료인 그림카드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용 질문

지는 검사를 실시한 유아의 각 가정으로 배부되

었다. 검사실시한 날로부터 1주일 후 각 어린이

집을 방문하여 유아용 및 어머니용 질문지를 수

거하였다. 총 360부의 질문지 중 유아용 및 어머

니용 질문지 각각 323부가 회수되었으며 가정소

득 변수를 점검하여 최종 310부를 분석에 사용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program을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대한 결과분석을 

위해 t 검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 

교육참여의 조절효과를 학습관련 기술 변수와 교

육참여 변수와의 상호작용 유의도에 의해 검증하

고, 상호작용의 패턴은 그림을 통해 살펴보았다.

III. 결과 및 해석 

1. 저소득⋅일반가정 유아의 초기 학습능력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아의 초기학

습능력 정도에 있어 소득집단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유아의 언어이해력은 일

반가정의 평균이 30.51점(표준편차=3.33)으로 저

소득가정 평균 29.09점(표준편차=3.90)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보이며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냈다(t=-3.37, p<.001). 유아의 수리력은 일반

가정의 평균이 저소득가정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

으나, 소득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Low-income 

family

M(SD)

High-income 

family†

M(SD)

t

Verbal 

comprehension
29.09(3.90) 30.51(3.33) -3.37

***

Numerical ability 12.43(2.90) 12.94(2.51) -1.65
*
p<.05 , 

**
p<.01, 

***
p<.001 

†: The high-income family is the family not included 

in the low-income family group which is defined 

in the main text of this study.

Table 1. Young children's academic abilities according

to their family income levels

2. 유아의 초기 학습능력에 대한 학습관련 

기술의 영향

연구문제2인 유아의 학습관련 기술과 초기학

습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습관련 기

술을 독립변인으로, 초기학습능력인 언어이해력

과 수리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에 의하면 저소득가정의 경우 

유아의 학습관련 기술은 그들의 언어이해력(β

=.47, p<.001) 및 수리력(β=.42, p<.001)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

력은 각각 22%와 18%이었다. 또한 일반가정의 

경우 유아의 학습관련 기술은 그들의 언어이해력

(β=.53, p<.001) 및 수리력(β=.47, p<.001)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

력은 각각 28%와 22%이었다. 즉, 저소득가정과 

일반가정 모두에서 유아의 학습관련기술 정도가 

높을수록 그들의 언어이해력 및 수리력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 유아의 학습관련 기술과 초기학습능력 간 

관계에서 어머니 교육참여의 조절효과 

연구문제 3인 유아의 학습관련 기술과 초기학

습능력 간 관계에서 어머니 교육참여가 조절역할

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저소득가정과 일반가

정으로 나누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초기 학습학습능력에 대한 학습관련 기술

과 어머니 교육참여의 주효과(1단계)와 상호작용 

효과(2단계)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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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income family High-income family

verbal 

comprehension

(β)

numerical ability(β)

verbal 

comprehension

(β)

numerical ability(β)

Learning-related skills   .47***   .42***   .53***   .47***

R2 .22 .18 .28 .22

F 47.19*** 35.79*** 51.50*** 38.16***

*p<.05, ** p<.01, ***p<.001 

Table 2.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learning-related skills on their academic abilities by the family income levels

Verbal 

comprehension(β)

Numerical 

ability(β)

step1 step2 step1 step2

Learning-related 

skills
.44

***
  .44

***
.39

***
.39

***

Mother's 

involvement
.16

*
 .17

**
.13

*
.13

*

Learning-related 

skills 

× mother's 

involvement

-.12* -.04

R
2

.23 .25 .18 .18

△R
2

.02 .00

F 24.92
***

17.86
***

17.92
***

12.00
*
p<.05, 

**
 p<.01, 

***
 p<.001 

Table 3. Estimation results of young children's 

academic abilities for the low-incom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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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teraction effects of learning-related skills 

and mother's involvement on young children's

verbal comprehension

전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하

기 위해 변인들간 상관계수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독립변인들 간 상관계수 .12이하로 다중공

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학습관련기술

과 어머니 교육참여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 학습

관련 기술과 어머니 교육참여의 상호작용항을 추

가로 투입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시 독립변인의 

곱으로 만들어진 상호작용 때문에 발생되는 변인

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독

립변인 값에서 각 독립변인의 평균값을 뺀 센터링 

값(박광배 2003)을 이용해 상호작용항 값을 구한 

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먼저, 저소득가정의 경우 Table 3에 의하면 1

단계에서 어머니의 교육참여는 유아의 언어이해

에 주효과(β=.17, p<.01)를 나타냈고, 2단계에서 

학습관련 기술과 교육참여항이 추가되었을 때 상

호작용 효과(β=-.12, p<.05)를 나타냈다. 즉, 1단

계에서 어머니의 교육참여는 유아의 학습관련 기

술과 함께 언어이해력을 2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 상호작용항이 추가되었을 

때 설명력은 2% 유의하게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가정 유아의 언어이해력에 

미치는 학습관련 기술의 영향을 어머니 교육참여

가 조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습관련 

기술과 어머니 교육참여 점수를 평균이상 집단과 

평균 미만 집단으로 구분하여 총 4개 집단 간의 

언어이해력 점수를 비교하였다. 어머니 교육참여

의 조절효과는 Fig. 1에서 두 직선의 기울기의 차

이로 나타나며, 두 직선의 기울기는 유아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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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 증가에 따른 언어이해력 증가를 나타

낸다. 저소득층에서 어머니 교육참여 정도가 낮

을 때 유아의 학습관련 기술이 높아져도 언어이

해력은 낮은 폭으로 증가하였으나(28.09→29.66), 

어머니의 교육참여 정도가 높아지면 유아 학습관

련 기술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언어이해력

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27.55→30.87)것으로 나타

났다. 

저소득층 유아의 수리력에는 어머니의 교육참

여가 주효과(β=.13, p<.05)만을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어머니 자녀교육 참여수준이 유아의 

수리력에 미치는 학습관련 기술의 영향을 조절하

지는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가정의 경우 Table 4에 의하면 유아의 언

어이해력은 어머니 교육참여가 주효과(β=.13, p<.05)

만을 갖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수리력에는 어머

니의 교육참여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erbal 

comprehension(β)

Numerical 

ability(β)

step1 step2 step1 step2

Learning-related 

skills
.51

***
 .52

***
.44

***
.42

***

Mother's 

involvement
.13* .13* -.07 -.07

Learning-related 

skills 

× mother's 

involvement

-.04 -.09

R
2

.26 .27 .19 .20

△R
2

.01 .01

F 22.60
***

15.29
***

15.68
***

10.94
***

*
p<.05, 

**
p<.01, 

***
p<.001

Table 4. Estimation results of young children's

academic abilities for the high-income 

family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취학 전 유아의 초기 학습능력에 

대한 유아의 학습관련기술의 영향을 알아보고, 

학습관련 기술과 유아의 초기 학습능력간의 관계

에 대해 어머니 교육참여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저소득 및 일반가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보

육시설에 다니는 만 4-6세 유아 310명을 대상으

로 분석한 연구결과의 요약과 주요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 가정 유아의 언어이해력이 일반

가정 유아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나, 수리력

은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는 가정의 빈곤수준이 유아의 어휘력에

는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가정소득 수준이 빈곤선 

이상일 경우 그림어휘력 검사 점수가 높게 나타

났으나, 유아의 수리력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장영은 등(2008)의 결과와 유

사한 맥락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발달 

및 글자와 숫자 등 전 영역 발달에 걸쳐 비빈곤

층 취학전 아동이 빈곤층 취학전 아동보다 높게 

나타난 김정미와 곽금주(2007)의 연구결과와는 수

리력 측면에서 다르다 하겠다. 따라서, 취학전 아

동의 수리력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탐색하

는 작업이 계속 축적되어야 하리라 본다.

둘째, 저소득가정과 일반가정 모두 유아의 학

습관련 기술은 그들의 초기학습능력에 중요한 요

인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일반가정 보다 저소득

가정 유아의 언어이해력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관련시켜볼 때, 일반가정 유아들

보다 언어이해력이 뒤떨어지는 저소득 가정 유아

들을 대상으로 학습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

층의 낮은 소득이나 열악한 부모역할 등이 아동

의 학업성취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충분

한 학습관련 기술로 완화시킬 수 있다고 밝힌 선

행연구(Tach & Farkas 2006)와 일맥상통한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저소득 가정의 저조한 유아

발달 및 결과와 관련하여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

였으며 유아의 개인적 특성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유아의 개인적 요인, 즉, 개

선이 가능하고 개입을 쉽게 할 수 있는 학습관련 

기술의 관련성은 의미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실천 프로그램이 필요하

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유아들에게 과제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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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흥미를 갖고 몰두하여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

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교육시키는 것이 

초기 인지적 발달에 절실히 요구된다. 공식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전 단계인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문자 교육이나 수 교육 등 인지 기술을 직접적으

로 가르치기보다 학습태도나 학습동기 측면을 강

조하는 교수-학습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학습관련 기술이 부족한 유아들을 선별

하여 교정하는데 각별한 지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사들은 학습관련 기술

의 교수 가능성과 효과 등을 부모에게 인식시키

고, 가정과 연계하여 부모와 함께 일관성 있게 

그들의 바람직한 학습관련 기술을 지도하고 격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취학전 시기의 수리력에 대해서도 학습

관련 기술이 중요하다는데 관심을 둘 필요가 있

다. 발달적으로 적합한 수학교육이란 유아 스스

로 조작, 탐색하거나 실제 문제 상황을 통해 수

학적으로 추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

하는 것이라 할 때, 유아가 학습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기술이 좋을수록 수리력이 나아진다는 

이 연구결과는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학습관련 

기술과 수학능력과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는 극

히 적으나, 곽아정과 이기숙(2007)의 연구에서는 

학습관련 기술과 유아의 수학능력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고한 바 있다. 

셋째, 저소득층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는 유

아의 초기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 교

육참여는 학습관련 기술과 초기학습능력 중 언어

이해력 간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

다. 말하자면 유아의 학습관련 기술은 언어이해

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학습관련 기술이 높아

지면 언어이해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층의 경우 학습관련 기술의 이러한 효과는 

어머니 교육참여 정도에 의해 더 높아진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하여, 어머니 교육참여가 낮은 경우 

유아학습기술의 높고 낮음이 언어이해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녀교육 참여정도가 높은 

경우 학습기술의 높고 낮음에 따라 언어이해력에 

보다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

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가정문해환경이 

유아의 어휘 및 읽기 능력 같은 문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크게 나타난 선행연구(이강

이 등 2008)와 비슷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가정 유아의 인지적 능력 향

상을 위하여 학습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기술이 

유익하며 더욱이 보다 나은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참여 정도를 개선

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는 유

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

시하는데, 즉, 유아에게 제공하는 유아교육의 양

이나 종류를 결정하는 것 못지않게 부모가 중요

하게 고려해야 할 사실은 그들이 유아교육 현장

과 얼마나 또 어떠한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며 참

여행동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유아교육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아기 자녀와 어린이

집 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자녀의 과제나 활

동에 관심을 갖고 주고받는 상호작용, 교사와 의

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발달상황 및 문제점을 파

악하고 지원해 주는 일 등이 부모-교사 간 공유

활동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한편,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특히, 저소득층 유

아를 위하여 부모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효

율적이며 융통성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저소득층 유아를 대상으로 인지적 중재 프로그램

을 실시하고 있는데 효과적인 부모참여가 주목을 

받고 있는 Head Start Program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실제로 저소득가정의 경우 생활여건이 

열악하거나 맞벌이 비율이 높은 등의 이유로 부

모교육의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문

해관련 활동을 제공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부모

상담 등의 참여행동 또한 바람직하다 하겠다. 

넷째, 일반가정 어머니의 교육참여는 유아의 

수리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학습관

련 기술과 어머니 교육참여 간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저소득 가정에 대한 어머니 교

육참여의 유의한 영향과 달리 이러한 결과가 나

타난 이유는 일반가정 어머니의 교육참여가 대체

로 유사한 수준이어서 종속변수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기 부족한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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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의 비형식적 수학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나, 몇몇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적절한 

비계설정을 사용하고 자녀와 함께 과제를 하는 

시간이 길수록 아동의 수학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장영은 등 2008; Hyde et al. 2006).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수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동의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가정소득, 부모의 

교육참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각적으

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전 아동의 학습관련 기술이나 초기

학습능력에 대한 자료를 유아교사를 통해 수집하

였기 때문에 유아의 반응을 측정하는데 교사의 

선입견 등이 반영될 수도 있다. 초기학습능력에 

관한 척도 제작시 참고한 K-CDI 검사가 부모평

정용 검사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추후에는 측정

방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모가 지각한 

유아 평가 또는 관찰, 포트폴리오식 측정방법을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교육참여

에 대한 측정이 자기보고에 의한 것으로 주관적

인 판단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질문요원

에 의한 기재방식 등 다양한 평가방법이 고려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 횡단적 자료를 가지고 학

습관련 기술이나 학습능력 등 발달과정상의 개념

을 측정하거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

다. 패널자료의 구축과 활용이 향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통해 

취학전 시기에 저소득가정과 일반가정을 나누어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변인들을 탐색했다는 점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저소득가정에서 교육

에 의해 변화가 가능한 유아의 학습관련 기술과 

초기학습능력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어

머니의 교육참여의 역할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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